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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대산단지를 아시아 허브로”
이완구 충남지사, Total 투자유치 협상 … 2조5000억-3조원 투자 검토

세계 4대 정유기업인 벨기에 Total이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아시아지역의 허브로 육성하겠

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충남도는 9월6일 “스티븐 코넬 Total 석유화학부문 사장이 9월5일 브뤼셀에 있는 Total 본사를 방문한 이완

구 도지사를 만나 Total은 세계적인 정유기업이지만 아시아지역 진출은 미약한 편”이라며 “중국시장을 겨냥해 

Total이 이미 투자한 대산단지를 아시아지역의 허브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스티븐 코넬 사장은 “대산지역은 세계 유수의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몰려 있는 만큼 원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삼성토탈화학 이사회에서 대산단지에 대한 대규모 추

가를 깊이 논의하겠다”며 말했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Total은 2003년 삼성과 함께 삼성토탈화학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서산 대산단지에 9600억원을 투자해 석유

화학제품 생산라인을 건설․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조5000억-3조원의 추가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민호 도 행정부지사는 “Total이 대산단지에 계획대로 투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Total의 추가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

스 이은파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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